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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가톨릭 여성수도자들은 수도생활을 수행하면서 역할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것이 심리적 소진으로 이어져 
수도회 탈회와 성소자 감소라는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수도자의 역할스트레스 중 어떤 
하위요인이 심리적 소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회복탄력성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여성수도자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첫째, 여성수도자의 수도생활 기간 및 
내부 사도직과 외부 사도직 역할에 따라 역할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수도생활이 20년 이하인 경
우 역할모호성과 역할과다를 느끼고 있었고, 역할갈등의 경우는 수도생활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여성수도자의 역할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역할과다 모두 심
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할모호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역할과다 보다 역할에 대한 모호성이 더 큰 심리적 소진을 유발하고 있었다. 셋째, 역할스트레스와 심리적 소
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은 조절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는 여성수도자들의 역할모호성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심리적 소진을 줄이는 방안으로서 회복탄력성 증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쉽게 접
근하기 어려운 여성수도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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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tholic nuns are under a lot of role stress while living as a monk, which leads to psychological 
burnout, causing negative effects. This study confirmed which sub-factors of the role stress of Catholic 
nuns has a greater effect on psychological burnout, and analyzed whether resilience has a moderating 
effect on psychological burnout. As a result of a mail survey of 234 catholic nuns, first, role stress could 
be confirmed according to the period of catholic nuns' life in the capital and the roles of internal and 
external apostles. In particular, when the life of the capital was less than 20 years, they felt different 
from the role ambiguity.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role stress of catholic nuns had an effect on 
psychological burnout, and role ambiguity, role conflict, and role all had an effect on psychological 
burnout. In particular, role ambiguity was found to have the greatest effect, causing greater 
psychological burnout of role ambiguity than role.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stress and 
psychological burnout, resilience had a moderating effect This study suggests that reducing the role 
ambiguity of nuns is the most important, and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resilience as a way to 
reduce psychological burnout. Above all, it is meaningful in that it targets nuns who are difficult to 
access easily.

■ keyword :∣Catholic Nuns∣Role Stress∣Psychological Burnout∣Resilience∣

    

접수일자 : 2022년 08월 19일
수정일자 : 2022년 09월 23일 

심사완료일 : 2022년 09월 26일  
교신저자 : 안주아, e-mail : lluvia2@naver.com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 Vol. 22 No. 10852

I. 서론

오늘날 사람들은 복잡하고 변화가 빠른 일상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고, 이러한 요구
는 가톨릭 여성수도자들에게도 해당된다. 우리나라 수
도자들의 수도생활은 한국 교회의 역사와 맥락을 함께 
하며 성장해 왔다.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전후하
여 우리나라에 진출하거나 창설된 많은 여성 수도회들
은 이제 중년의 나이에 이르렀고, 40, 50대 중년기에 
속한 수도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수도
원들도 성소자의 감소 및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다[1]. 

2015년 한국천주교통계에 따르면 10년 전에 비해 
여성 수도자가 되기 위해 지원하여 교육을 받는 수련자
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수녀원에 속해 있는 여
성수도자들 또한 수녀회를 탈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가톨릭교회 안에서 여성수도자 47.9%, 사제 
44.9%, 평신도 신자 25.3%이며 여성 수도자가 한국가
톨릭교회를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고 이들은 다양한 사
도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2].

여성수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빈곤층, 
사회정의 실현, 가정, 청소년 및 어린이, 환경, 생태계 
등으로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 유치원, 병
원, 청소년 기관 등에서 역학을 수행하고 있다. 여성수
도자들은 가톨릭교회와 수녀회의 규범적 생활과 사회
의 여성수도자에 대한 역할의 기대에서 많은 스트레스
를 경험한다. 이런 상황은 심리적 소진(burnout)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심리적 소진은 심리적 좌절로 인한 
역할수행의 어려움을 동반한다[3].

2015년 ‘봉헌생활의 해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성수
도자들이 수행 중인 사도직 활동(역할수행)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과중한 업무와 책임감이(26.2%), 전문 지식 
또는 능력 부족(17.1%), 동료 수도자와의 갈등(13.2%)
으로 나타났다. 역할수행의 과중한 업무와 책임감은 역
할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동료 수도자와 갈
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어 수도회를 탈회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탈회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여성 수도자들은 수도회 회원과
의 갈등 때문(21.0%)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1]. 이
는 여성수도자 역시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구성원간 

갈등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잘 대응하지 못하면 

상실과 피로, 우울, 불안, 직무 불만족, 등 문제가 나타
날 수 있다[4]. 특히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누적되면 만
성적 현상이 되어 결국 심리적 소진을 야기한다. 심리
적 소진은 자신이 맡은 역할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했
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나 보상이 제공되지 않으면서 피
곤하고 지친 정서적, 신체적 탈진 현상을 말한다[5]. 이
런 심리적 소진을 극복할 수 있는 개인적 변인으로 회
복탄력성(resilience)이 있다. 

회복탄력성이란 인생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다양
한 역경과 고난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헤치
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자, 마음의 근력을 뜻한다[6]. 회
복탄력성은 스트레스나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하는데, 회복탄력성에 대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잘 웃고 유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7],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한다[8]. 초등학교 교사[9], 지방공
무원10] 등 대인서비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도 역할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에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 여성수도자들은 수도원을 중심으로 기도와 
수련에만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복지, 보
건,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직무(역할)를 수행하
며 조직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역할스
트레스를 파악하고 역할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
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가톨릭 여성수도자와 역할 스트레스 
가톨릭교회는 수도생활을 축성생활이라고 한다. 수도

생활의 과정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수녀
원에 입회 후 지원기, 청원기를 통해 법정 수련기 1~2
년을 보내고 첫 서원을 한 후 유기서원기 6년을 지낸 
후 마지막으로 종신서원을 한다. 따라서 크게 유기서원
자와 종신서원자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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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주교회의 통계에 의하면[2], 수도자는 남
녀 합산하면 169개 수도회 11,753명으로 집계되었다. 
남성은 48개 수도회에 1,594명, 여성은 121개 수도회
에 10,159명이다. 남녀 비율은 13.6% 대 86.4%였다. 
수도복을 처음 입고 수도서원을 준비하는 수련자는 남
성 97명, 여성 255명이었다. 남성 수련자 수는 2016년
에 급증한 뒤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여자 수련자
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의 경우 
127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외국인 수련자 81명을 빼면 
한국인 수련자는 46명에 불과했다[11]. 한국가톨릭 여
성 수도자로 지원하는 여성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가톨릭 여자수도자 증감율[2]

수도생활은 공동체 생활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예수그리스도를 섬기며 모든 것을 공동
으로 소유하고 기도와 사도 활동, 봉헌 생활을 하며 나
눔과 친교의 삶을 살았던 생활 양식을 살아간다[12]. 여
성수도자들은 수도생활을 선택하여 교회와 자신이 속
한 수도공동체에서 기도생활 그리고 사도직 활동 안에
서 각자가 맡은 역할(직무)을 수행한다. 특히, 오늘날 
수도회가 처한 어려움 중의 하나가 성소자의 고령화와 
감소다. 이로 인해 여성수도자들은 과도한 업무를 수행
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수도생활과 급변하는 현대사회 
사이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3]. 특히 직무환
경이 복잡해지면서 전문가로서 혹은 다양한 역할을 동
시에 요구받고 있고 이에 따라 역할 스트레스가 대두되
고 있다.

대부분의 수녀회는 아침 일찍 기상하여 묵상과 기도, 
미사를 하고 식사와 청소 등 공동체 내에서의 역할을 
한 후 각자의 역할(직무)수행을 한다. 역할(직무)는 크
게 내부사도직과 외부사도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녀

원 내부에서 주방, 현관, 세탁, 전례담당, 정원 등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를 내부사도직이라고 하고 본당, 
학교, 유치원, 수련활동, 다문화 관련 기관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를 외부사도직이라 하고 있다. 특히 외부
사도직의 경우 종교인과 생활인, 공동체인, 봉사, 전문
가, 각종 활동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 
요구받고 있다.

2. 역할 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조직은 조직 구성원들의 직위에 부합하는 행동을 기

대하고, 이러한 기대되는 행동을 역할이라 한다[14]. 역
할기대에 따라 개인은 일정 수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때 역할 담당자는 역할 압력을 느낀다. 역할 압력은 
역할 담당자에게 역할갈등과 역할 모호성과 같은 역할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기대된 역할과 수행된 역할의 차
이가 클수록 개인은 직무 수행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겪는다.

역할스트레스란 조직의 구성원이 자신에게 기대 및 
요구되는 특정한 역할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지만,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느끼는 심리적 부조화 상태를 
말한다[15]. 역할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직무 스트레
스의 한 요인으로 간주 되기도 한다. Latack은 직무 스
트레스 요인을 역할요인(역할 모호성, 역할갈등), 경력
요인(경력이동), 개인요인 등으로 분류하였다[16].

역할 모호성(role-ambiguity)이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무, 권한 및 책임에 대한 정보가 부
족한 상태에서 기대하는 업무의 범위 및 책임에 대한 
한계가 명료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14]. 역할 모호
성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조직의 성장, 기술적 진보, 
잦은 직원의 교체 등이다.

역할갈등(role-conflict)은 두 가지 이상의 기대가 
동시에 주어지고 그것에 대하여 부응하지 못하거나 못
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갈등이다[17]. 역할갈등
은 역할을 전달하는 사람과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과의 
모순된 역할기대의 지각 때문에 발생한다. 또직무상 요
구가 구성원의 개인적 기준, 가치 및 직무능력 등과 일
치하지 않거나 조직이 개인의 조직 가치관과 상반되는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18]. 

역할과다(role-overload)는 역할과부하로, 역할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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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요구하는 역할의 합이 실제 그가 행할 수 있는 
것을 초과할 때 일어난다. 역할과부하는 양적과부하와 
질적과부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적과부하는 제한된 
시간 안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보다 더 많은 경우에, 질
적과부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권한, 성과
표준, 기술 등이 너무 높아서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발생한다, 역할과부하 역시 초조함, 불안, 무기력감, 신
경쇠약 등을 느끼는 상황을 초래한다[19].

역할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보육 및 유아교사[20], 
중등교사[21][22], 청소년 상담자[23][24] 등 대인서비
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역할 스트레스
가 심리적 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일치된 결
과를 내고 있다. 특히 보육교사들 중 40대 이상, 경력 
5년 이상인 집단보다 20대이면서 경력 5년 미만에서 
소진 정도가 높았으며, 스트레스가 높으면 소진 정도도 
높아졌다[25].역시 경력 3년 이하 교사들이 12년 이상 
경력자들에 비해 직무스트레스가 높고 소진을 유발한
다는 결과도 있다[26].

심리적 소진은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군에서 흔히 발생하는 직업적 위험 현상으로[27],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 속에서 일할 때 나타나는 만성적
인 스트레스의 반응패턴이다. 경력이 적을수록 나이가 
젊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았고 소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다.

3.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소진
회복탄력성은 늘어나 있거나 압축된 상태에서 다시 

튀어 오르거나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능력으로,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역경, 트라우마, 비극, 위험이나 강한 
스트레스에서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
히 사람들이 신체적, 심리적 위험요인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경을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
[6]이라고 말한다. 

회복탄력성은 고유한 성격, 특징으로 보는 견해[28]
와, 개인과 가족, 사회공동체, 사회시스템과 같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겨난다는 견해[29]가 있다. 
김주환은 회복탄력성을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의 3가지 구성요소[6]로 보았다[표 1].

표 1. 회복탄력성의 3가지 구성요소 

회
복
탄
력
성

자기
조절
능력

원인분석력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파악
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응력

감정통제력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
여 안락함과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충동통제력 충동적인 정서를 통제하고 자신이 스스로 동기
를 부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대인
관계
능력

자아확장력
자신과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신속히 파악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넓히는 것으로 상호작용 속에
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

공감능력 타인의 심리상태나 감정의 정서 상태를 정확하
게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소통능력 인간관계를 진지하게 맺고 서로 뜻이 통하며 관
계를 오래 유지하게 해주는 응력

긍정성

감사하기 타인의 도움을 감사하게 여길 줄 알고 일상적인 
것에도 감사함을 아는 능력

생활만족도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인지
적이고 의식적인 것

자아낙관성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자세로 의도적인 사고를 
하는 것

심리적 소진은 미국의 심리학자 Freudenberger가 
처음 명명한 것으로[30], 이후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개
념화되었는데 육체적인 측면에서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심리적 또는 감정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되었다
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심리적 소진은 사람을 상대로 일하는 직업에서 나타
나는 만성적인 정서 긴장의 결과로 정의[31]된다. 
Maslach and S. E. Jackson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
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정서적인 탈진 현
상과 인간이 정한 사회의 풍속, 전통, 도덕, 법률 등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개인적 성취감 결여의 3가지를 제시하고 있
다[31].

먼저, 정서적 고갈(Emotional exhaustion)은 과도
한 심리적.신체적 부담으로 개인의 정서적 차원이 고갈
되었다고 느끼는 에너지의 결핍을 의미한다. 즉 자신이 
수행해야 할 직무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
은 두려운 감정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신의 직무에 열
성을 다했던 사람도 성취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서
적 고갈이 나타날 수 있다. 

비인격화(Depersonalization)란 다른 사람에게 무
관심하며 기계적으로 대하는 등 대인관계에서 나타나
는 현상이다. 사람들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냉담하고 때
로는 고객을 하나의 사물처럼 대하거나 기계적으로 반
응한다. 또한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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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소적이고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개인적 성취감 결여(Diminished personal 

accomplishment)는 자신의 직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긍정적인 결과
를 가져오지 못하고 실패하는 상황이 계속될 때 스트레
스와 함께 우울증, 낮은 사기, 좌절감 상실, 대인관계 기
피현상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보인다.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개인이 처한 역경에서 유연하
게 대처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 소진이 낮아진다. 또한 
회복탄력성은 개인의 노력과 훈련으로 높아질 수도 있
다[32]. 보육교사를 회복탄력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
단으로 나누어 소진을 분석한 연구[33]에서는 회복탄력
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소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와 역경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내적 요소 중 하나로 학자들로부터 주목받아 왔다
[34-36].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소진을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37-39], 대인관계 종사자의 회복탄력성이 심
리적 소진을 줄여 주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회복탄력성은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역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자원이며, 동시에 스트레스나 어
려움을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회복탄력성
이 높은 사람은 개방적인 대인관계를 맺고, 스트레스에 
관한 감정을 잘 통제하여 평정심을 유지하여 심리적 소
진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회복탄력성은 역
할 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변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회복탄력성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강화될 수 있지만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
이 아닌만큼 개인의 속성 및 특징으로서 조절역할을 한
다고 가정할 수 있다. 

위의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높은 회복탄력성을 
지닌 가톨릭 여성수도자는 다양한 역할스트레스 상황
에서 유연한 대처를 하여 심리적 소진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가톨릭 여성수도자의 수도생활 기간, 사
도직 역할에 따른 역할 스트레스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가톨릭 여성수도자의 역할스트레스가 심
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가톨릭 여성수도자의 역할스트레스가 심
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가 있는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가톨릭 수녀회 중 살레시오여자수녀회, 예

수의 까리따스수녀회, 사랑의 씨튼수녀회 등 여성 수도
자들 250명을 대상으로 하여 역할 스트레스, 회복탄력
성, 심리적 소진을 척도로 하는 설문지를 송부하여 
2021년 5월~7월에 설문의뢰를 하였고, 이 중에서 234
부를 회수하여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신뢰도 분석, t-검정과 분산분석, 위계적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응답자의 인구텅계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백분) 계

연령

30~35세 12(5.2)
36~40세 16(6.9)
41~45세 27(11.7)
46~50세 38(16.5) 234(100.0)
51~55세 43(18.6)
56~60세 44(19.0)
61~65세 51(22.1)

서원    
기간

1~5년 14(6.0)
6~10년 18(7.7)
11~15년 22(9.4)
16~20년 29(12.4) 234(100.0)
21~25년 49(21.0)
26~30년 40(17.2)
31~35년 36(15.5)
36년이상 25(10.7)

책임여부
원장 또는 책임자 64(27.4)

중간관리자 52(22.2) 234(100.0)
평 수녀 118(50.4)

현재역할

본당 및 전교사도직 17(7.3)
학교교육 31(13.2)
사회복지 34(14.5) 234(100.0)
수련활동 16(6.8)
다문화 5(2.1)

내부사도직 77(32.9)
양성 17(7.3)
기타 37(15.8)

2. 측정도구 및 신뢰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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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스트레스 검사를 위한 측정도구는 Rizzo 등이 
개발한 것을 김진수가 2016년에 수정 및 보완한 것으
로, 총 18문항으로 리커트 5점 척도 매우 그렇다(5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으로
는 역할모호성 6문항, 역할갈등 6문항, 역할과다 6문항
으로 이루어졌다. 역할모호성은 5점에 가까울수록 역할
모호성이 낮은 것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어, 분석에서
는 모두 역코딩하여 5점에 가까울수록 역할모호성이 
큰 것으로 점수화하여 사용하였다. 역할 스트레스의 전
체 문항의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ɑ=.873, 역할
모호성은 .897, 역할갈등은 .855, 역할과다는 .891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회복탄력성 검사(Resilience Quotient 
Test(RQT)) 도구를 박원태가 2018년 수정,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도 리커트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5점)~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구성되었다. 회
복탄력성의 전체 문항의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ɑ=.837이었으며, 자기조절능력은 .805, 대인관계능력
은 .728, 긍정성은 .722로 나타났다.

심리적 소진 척도는 Maslach와 Jackson(1981)이 
개발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를 사용하
였다. 총 22문항으로 하위요인은 정서적 고갈(9문항), 
비인간화(5문항), 성취감 결여(8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5점)~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구성되었다. 심리적 소진의 전체 문
항의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ɑ=.935였으며, 정
서적 고갈은 .928, 비인간화는 .842, 성취감결여는 
.902이었다.

IV. 연구결과

1. 연구문제1의 결과
수도생활 기간에 따른 역할 스트레스를 분석하기 위

해, 응답자들의 수도생활 기간 분포를 확인한 후 20년 
이하, 21년 이상 30년 이하, 31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리코딩하였다. 분석결과, 역할스트레스는 수도생활 20
년 이하인 경우와 21년~30년인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수도생활 20년 이하인 

경우 수도생활 기간이 21년 이상인 집단보다 역할스트
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
으로는 역살모호성과 역할과다에서 집단별 차이가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 역할과다는 평균값이 가장 높아 20
년 이하의 수도생활 집단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표 3].

표 3. 응수도생활 기간에 따른 역할스트레스 차이 분산분석 결과
종속
변인 독립변인 평균값 표준

편차 F 자유도 유의
확률

사후
분석

역할 
스트
레스

1 20년 이하
(n=83) 2.55 .510

4.75 2 .009** 1 # 2
1 # 32 21년~30년

(n=89) 2.35 .500

3 31년 이상
(n=61) 2.32 .500

역할
모호
성 

1 20년 이하
(n=83) 2.10 .540

6.60 2 .002** 1 # 2
1 # 32 21년~30년

(n=89) 1.81 .520

3 31년 이상
(n=61) 1.81 .684

역할
갈등

1 20년 이하
(n=83) 2.65 .653

.715 2 .4902 21년~30년
(n=89) 2.52 .739

3 31년 이상
(n=61) 2.60 .809

역할
과다

1 20년 이하
(n=83) 2.90 .877

3.16 2 .044* 1 # 32 21년~30년
(n=89) 2.71 .758

3 31년 이상
(n=61) 2.56 .799

*p < .05, **p < .01, ***p < .001.
#는 사후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의미함.

여성수도자의 사도직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전교, 교
육, 복지, 수련, 다문화 관련 업무를 하는 외부 사도직과 
수도원 내부 사도직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사도직 역할을 외부와 내부 사도직으로 리코딩하여 역
할스트레스를 분석하였다. 즉 양성분야의 경우도 내부
에서 활동하는 분야이므로 양성분야와 내부 사도직을 
내부사도직으로 묶어서 94명, 기타를 제외한 본당 및 
전교 사도직 등의 103명을 모두 외부사도직으로 묶어
서 리코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역할스트레스에서는 외부사도직과 내부사
도직 간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3개 하위요인 중 하나인 역할과다에서 외부사
도직이 평균값 2.94, 내부사도직이 평균값 2.54로 통계
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외부사도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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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사도직보다 상대적으로 역할이 과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

표 4. 사도직 역할에 따른 역할스트레스 차이 t-test 결과 
종속
변인 독립변인 평균값 t 자유도 유의

확률

역할 
스트
레스

외부사도직
(n=103) 2.46

1.69 195 .092내부사도직
(n=94) 2.34

역할
모호성 

외부사도직(
n=103) 1.94

.986 195 .326내부사도직
(n=94) 1.85

역할
갈등

외부사도직
(n=103) 2.51 -.97

0 195 .333
내부사도직

(n=94) 2.62

역할
과다

외부사도직
(n=103) 2.94

3.37 195 .001***
내부사도직

(n=94) 2.54

*p < .05, **p < .01, ***p < .001.

2. 연구문제2의 결과
다음은 가톨릭 여성수도자의 역할 스트레스가 심리

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역할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R=.517, R²=.267, 수정된 R²=.264로 나타
났으며, 역할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역할스트레스 하위 요인인 역할모호성, 역할갈
등, 역할과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R=.522, R²=.272, 수정된 R²=.264으로 나타났고, 3개 
하위요인 모두 심리적 소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할스트레스는 역
할모호성, 역할과다, 역할갈등 순으로 심리적 소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5]. 

표 5. 역할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F B t 유의확률

심리적 
소진  역할스트레스 84.48 .55 9.19 .000***

심리적 
소진

역할모호성 
28.71

.24 4.62 .000***
역할갈등 .15 3.24 .001***
역할과다 .18 4.35 .000***

*p < .05, **p < .01, ***p < .001.

3. 연구문제3의 결과

연구문제 3은 가톨릭 여성수도자의 역할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
과를 분석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1단계
에서는 역할 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심리적 소진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분석하였고, 2단계에서는 역할스트
레스와 회복탄력성을 독립변인으로 심리적 소진을 종
속변인으로 분석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역할스트레스
와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표 6].

표 6. 역할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
력성의 조절효과  

  
독립
변인 B SE β t R² R²변

화량 F

1
단
계

상수
역할스트레스

1.91
.27

.03

.03 .51
57.26
8.29 .26 .26 67.86*

2
단
계

상수
역할스트레스
회복탄력성

1.92
.21
-.20

.03

.03

.03
.39
-.36

62.47***
6.60**

-6.01***
.38 .12 58.56*

3
단
계

상수
역할스트레스

(A)
회복탄력성

(B)
A × B

1.90

.22

-.20

-.05

.03

.03

.03

.03

.41

-.37

-.11

60.22***

6.85***

-6.17***

-1.92*

.39 .01 40.82*

분석결과, 1단계 모형에서는 R²이 .26으로 나타났고, 
2단계 모형에서는 R²이 .38로 나타나 변화량이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모형에서는 R²이 .39로 나타나 
2단계 모형보다 다시 .01 변화량이 증가하였다.

3단계 모형에서 변인들이 주효과를 살펴보면, 역할스
트레스가 클수록 심리적 소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β=.41, t=6.85, p<.001),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심리
적 소진이 낮아지는 것으로(β=-.37, t=-6.17, p<.001) 
나타났다. 역할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 효
과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β=-.11, t=-1.92, p<.05)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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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본 연구는 여성수도자의 역할스트레스가 심리적 소

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역할스트레스 중 어떤 하
위요인이 심리적 소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였다. 더불어 회복탄력성이 역할스트레스와 심리적 소
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여성수도자의 수도
생활 기간에 따른 역할스트레스 차이 분석결과 역할스
트레스에서 20년 이하 수도생활 기간의 여성수도자가 
21년~30년 수도자보다 역할스트레스가 높았으며, 31
년 이상의 수도자 보다도 역할스트레스가 높았다. 이는 
유치원 교사의 경력이 적을수록 경험과 지도 능력이 부
족으로 원아들과의 활동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봤듯이 직무경력과 숙련도가 짧
고 낮을수록 역할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수도자의 사도직 역할에 따른 역할스트
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
나, 하위요인인 역할과다의 경우 내부직과 외부직의 차
이가 나타났다. 즉 외부에서 역할수행을 하는 여성수도
자가 내부에서 역할수행하는 여성수도자에 비해 역할
과다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여성수도자의 역할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역할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역할스트레스 하
위 요인인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역할과다 3개 하위요
인 모두 심리적 소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할 모호성이 가장 많이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역할
과다, 역할갈등 순이었다.

셋째, 여성수도자의 역할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기분석을 한 결과, 회복탄력성
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3단계 모형에서 변인들의 주
효과를 살펴보면, 역할스트레스가 클수록 심리적 소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심리
적 소진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
서 기술한 영유아 및 초중등 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심리
적 소진을 다룬 선행연구들에서 교사의 회복탄력성이 
심리적 소진을 줄여 주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
과 부합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논의
본 연구의 논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수도자의 수도생활 기간 및 내, 외부사도직 역할에 따
른 역할스트레스를 확인하였다. 수도생활이 20년 이하
인 경우 역할모호성과 역할과다를 느끼고 있었고, 역할
갈등의 경우에는 수도생활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역할
갈등이 차이를 보이지 않은 이유는 여성수도자들이 수
도원에 입소할때부터 본인의 종교적 신념과 헌신 등이 
전제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한 외부사도직의 경
우 역할과다를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역할의 정확한 구분과 적절한 할당, 분배가 수도
회 내에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여성수도자의 역할스트레스, 하위요인인 역할
모호성, 역할갈등, 역할과다 모두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역할모호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
어 역할과다보다 역할에 대한 모호성이 더 큰 심리적 
소진을 유발하고 있었다. 종교인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주어지지 않은 역할도 수도회 구성원 사이에서 감내해
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셋째, 역할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
탄력성은 조절효과가 있었다. 즉 회복탄력성은 역할스
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심리적 소
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
성수도자의 역할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고, 
성소자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역할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방
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회복탄력성이 여성수도자들의 역할스트레
스로 인한 심리적 소진에 조절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수도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종교적으로나 
상담학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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